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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 설비투자 확장에 주력
산업은행, 2007년 제조업 설비투자 급랭 … 정유․화학은 증설

2007년 국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가 2006년에 비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조사됐다.

산업은행이 국내 83개 업종 3600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<2007년 설비투자계획>에 따르면, 국내 제

조기업의 2007년 설비투자는 0.8% 증가하는데 그쳐 2006년 5.8%에 비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

다.

석유정제, 음식료 등 비 IT산업 투자가 12.5% 증가하는 반면 반도체, LCD 등 IT산업은 14.6% 감소할 것으

로 조사됐다.

이에 따라 제조업 총투자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42.8%에서 2007년에는 36.2%로 하락할 전

망이다.

제조업 가운데 대기업 설비투자는 1.1% 증가하고, 2006년 11.1%에 달했던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

2007년 2.0%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수출기업은 세계경제 성장둔화 전망의 영향으로 1.6% 감소하는 반면 내수기업은 5.9% 증가해 내수기업

이 설비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.

비제조업은 건설업이 고속도로 및 광역상수도 건설계획 영향으로 투자가 회복되는 등 설비투자가 15.3% 증

가할 것으로 조사됐다.

이에 따라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포함한 2007년 주요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는 2006년보다 6.8% 증가해 2006

년 7.1% 증가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.

신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는 반도체․전자부품․자동차 업종에서, 기존설비 확장투자는 석유정제․영상음향

기기․석유화학 등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.

공장시설 합리화를 위한 투자 비중은 16.8%, 연구개발 관련비중은 0.2%p 상승한 4.1%를 기록할 것으로 보

인다.

한편, 국내 제조기업들은 총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89.5%를 내부자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나타나 외부자금 의

존도가 낮아질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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